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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에‘지루함’을 느껴 시작

되는 감정인‘권태’는 인간이 갖

는 심리적 현상 중 하나다. 아름다

운‘봄날’만 계속될 것 같은 사랑

이라는 감정에도 권태기라는 불청

객은 어김없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분명 행복했는데, 우리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무엇이 그와 나를 이

렇게 만들었을까? 이러한 실망과 

푸념은 눈덩이처럼 커져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태기가 다가오면 상대

방을 놓치는 과오를 저지른다. 그

리고 후회한다. 권태기로 고민에 빠진 이들을 위해 극복

하는 작지만 사소한 방법 5가지를 인터넷매체‘인사이

트’(insight.co.kr)가 소개했다. 

▣ 쌓아둔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싱숭생숭한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을 차곡차곡 가슴 

속에 담아두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사소한 비밀이 모여 훗날 산더미처럼 거대한‘벽’을 

만드는 법이다. 그간 상대방에게 말하지 못했던 말을 진

솔하게 털어놓는 순간, 관계는 새로이 발전할 수 있다.

▣ 외모에 변화를 준다

둘 사이의 변화는 의외로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된다. 

그 시작은‘외모’에서부터일 수도 있다. 

매일 똑같은 얼굴을 보다 보면 당연히 식상하고 지루

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서로가 너무 편해 차마 시도하지 

못했다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적기다. 통

하든 통하지 않든 새로운 모습은‘어? 뭔가 다른데?’하

며 시선을 끌기 마련이다.

▣ 작은 스킨십 시도하기

연애 초반, 스킨십에 적극적이던 우리 커플은 이제 더

는 손조차 잡지 않는다. 권태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럴 때 두 사람 관계에 작은 스

킨십이 어쩌면 해답이 될 수 있다.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상대방의 

손을 모른 척 슬그머니 잡아보자. 

그리고 눈이 마주친다면‘찡긋’눈

웃음을 날려주자. 가끔은 연애 초

반의 능청스러운 애교가 필요한 

법이다. 사랑은 본래‘유치하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 함께 여행 가기

여행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서로에 대해 많이 되돌아보

게 한다.

길을 찾다 막다른 길에 들어서거나, 차를 놓치거나, 걷

다 지치거나 등 일상과 다르게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

이 발생한다. 여행 내내 온종일 함께 지내며 몰랐던 성

격도 발견하게 되고, 원래 알고 지냈던 장점도 조금 더 

깊게 인정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서로의 색

다른 모습에 매력을 느끼곤 한다. 누군가와 오랜 관계

를 나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전부 다 알고 있을 것이

라는 생각은 대단히 큰 오해다. 여행은 이를 탈피할 좋

은 기회다.

▣ 좋았던 추억 곱씹어 보기

그와 함께 찍은 사진, 그에게 받은 선물과 편지들을 꺼

내 보자. 그리고 내가 왜 그를 좋아했는지 생각해보자.

비록 지금은‘권태기’라는 장벽 때문에 상대방이 나

에게 별 볼일 없이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은 나의 연인이고, 내가 한때 가슴 설레며 좋아

했던 사람이다. 내가 상대방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생각

하게 됐다면, 바로 여기에‘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필연

적인 이유가 존재할지도 모르겠다.

권태기 온 커플 다시 ‘꽁냥꽁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